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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세기 일곱번째 메일 

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했다. 아브라함은 남들이 이해 할 수 없을 정

도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곧 사람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큰 

죄를 범하며 ‘죽음의 두려움’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보편적인 사람에 

불과했다.(창 12:10-13)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‘미움’ 을 받을 만한 ‘거짓’ 을 범하지 

않았는가?(잠 12:22). 어찌 '아내'를 '누이'라고 속일수 있었을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

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이나 ‘거짓의 입술’ 에 대한 죄의 댓가를 

전혀 묻지 않으셨다. 왜 그랬을까?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재산까지 손

실을 범한 ‘애굽의 바로’ 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. 아브라함이 당연히 벌을 

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?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정말 이해 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

까?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‘선택 받은자’ 와 ‘선택 받지 못한자’ 의 차이라

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

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‘하란’ 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었

다. 그는 축복의 근원이었다.(12:3) 그럼에도 그가 애굽에 들어갈 때 ‘죽음에대한 두

려움’ 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.(12:12-13)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

언약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입었지만 결코 ‘죽음의 공포’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. 도

대체 이유가 무엇일까? 잘생각해 보라!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죄를 범 

했을 때 하나님은 그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에대한 엄청난 형벌을 이미 내리셨다. 

그 형벌이 바로 ‘죽음’ 아닌가? 사람은 그형벌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다. (창 

2:17) 아브라함이 ‘죽음의 공포’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의미 하는바

가 크다.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해서 실수 없는 

완벽한 삶을 살수 있을까? 하나님에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감격으로인해서 하나님께 



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‘죽음의 두려움’ 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

할 수 있을까?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이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

정도의 ‘거짓 입술’ 의 죄를 범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죄의 댓가를 묻지 않았던 이유는 

명백하다! 이미 그가 최초 인간이 받은 죽음의 형벌에대한 극한 ‘죽음의 공포’ 를 스스

로 느꼈기 때문이다.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‘죽음의 공포’ 를 전혀 느

끼지 못한다고 자신하면 아브라함 보다 더 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. 당신은 정말 

그런가? 나는 간혹 ‘죽음의 두려움’ 을 느끼며 산다.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

께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. 정말 ‘재

앙’ 을 받을 자는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‘사단의 세력’ 인 것이다. 그러니 죽음의 두려

움 앞에 요동하지마라!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

다. 아멘! 


